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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녹색 수프가 있는 정물화 
(Still Life With Green Soup  c. 1972)

페르난도 보테로 (Fernando Botero 1932 -)

(캔버스에 유채  139.7 cm x 179.1 cm)

콜롬비아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은 한눈에 

알아 볼 정도의 특징을 지닌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둥글고 부풀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살쪄서 볼이 터질 듯한 뚱보들이고, 커다랗게 그려진 

사물은 각진 곳 없이 둥그렇고 부드럽다. 풍경 마저도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바람이 들어가 있다. 그

림 속 대상의 크기는 과장되고 부피는 터지기 직전이

다.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화가는 그저‘소

재의 큰 존재감을 묘사하기 위해’그런 식으로 그린

다고 근엄하게 말했다. 심각한 그의 설명과는 달리 

그의 그림이 주는 느낌은 가볍고 익살스러우며 사랑

스러운 위트가 넘친다. 

연한 복숭아색 테이블보가 씌워진 식탁이다. 한가

운데 하얀 수프 그릇이 놓였고 토기 그릇에 담아 낸 

녹색 수프가 그림의 구심점을 담당한다. 막 식사를 하

기 위해 차려 놓은 듯 빵, 과일 등이 보이고 주전자, 포

크와 숟가락 등 식기도 보인다. 분위기와 차림새를 보

아 소박한 가정의 겸손한 식탁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고양이가 등장한다. 살이 쪄서 눈

마저 작아진 보테로의 고양이는 막 식탁에 달려 들

어 앞발을 내민 채 공중에 정지되어 있다. 맛있는 수

프를 고양이가 먼저 먹게 된 참이다. 왼쪽에 조금 열

려 있는 문으로 누군가가 막 나간 것인지 누군가가 

들어 올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맛있는 식사와 식탁의 

주인이 되어 버린 듯한 고양이는 부피감 넘치는 화면, 

따뜻한 색채 속에 보테로의 정물화를 이루고 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소시민 계급이 부상하며 자

신들의 소유물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탄생한‘정물

화’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그린 그림이

다. 정물화의 대상은 인간의 소유물 종류만큼 다양하

지만 대개 테이블을 배치하고 그 위에 대상물을 연출

한다. 소유주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 풍성함을 강조하

다가 나중에는 소유와 삶의 유한성을 암시하는 철학

적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보테로는 정물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해

석을 덧붙인다. 무리없이 원만하게 그려진 물건들과 

화면을 따스하게 만드는 발그스레한 색채들, 느닷없

이 나타나 시선을 사로잡는 뚱보 고양이 등 모든 것

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모습들이다. 잘 살건, 못 

살건 사람들은 누구나 밥을 먹고 가정에는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과 어울려 웃으며 살아가는 것

이 평범한 이들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의 정물

화가 말해 준다. 

                                 《김동백》  


